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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고는 ｢무서운 복수(複數)｣와 ｢깊고 푸른 밤｣을 대상으로 최인호 중편소설에 나타난 자유의 문제를 다룬다. ｢무서운 복수(複數)｣의 최준호와 오만준은 모두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최준호에게 자유란 일탈의 자유이지만, 공권력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그것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자유이다. 오만준에게 자유란 강요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에게 선택은 언제나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의 선택으로 제시되며, 이전에는 무엇을 선택하든 더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만준은 가장 나쁜 것처럼 보이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깊고 푸른 밤｣의 소설가 ‘그’와 ‘그’의 후배 준호는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의 길을 떠나지만,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국에 있는 준호에게 마리화나는 일탈의 자유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현실도피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국에서 준호는 최준호와 동일한 일탈의 자유를 희구하며, 동일한 억압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오만준의 상황에 더 가까워진다. 그는 강요된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되며 역시 오만준과 마찬가지로 가장 나쁜 것처럼 보이는 절대적 부자유의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무서운 복수(複數)｣의 최준호에게 억압과 금지는 자유의 가능성의 조건이자 불가능성의 조건이다. 그의 자유는 권력에 의탁한 자유이며, 억압과 금지에 기생하는 자유이자,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조차 결코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이다. 반대로 오만준은 가장 자유롭지 못한 순간에서야 비로소 스스로의 궁극적 자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자유는 자유를 오염시키는 강요된 선택이라는 폭력을 통해서만, 자유 그 자체를 무화시키는 억압의 형식 속에서만 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암흑과도 같은 죽음의 한 가운데에 강렬한 삶의 가능성이 놓여 있음을, 혹은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절대적인 부자유의 형식 속에 오히려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이 놓여 있음을 ｢깊고 푸른 밤｣의 결말은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삶은 궁극적인 죽음과 공존하며 전적인 자유는 전적인 부자유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최인호는 ｢무서운 복수(複數)｣와 ｢깊고 푸른 밤｣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freedom in Choi In-ho's novel, targeting Scary multiple and Deep Blue Night. Both Choi Jun-ho and Oh Man-joon in “Scary multiple” are oppressed for freedom. For Choi Jun-ho, freedom is freedom of deviation, but it is a freedom that can be recovered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voluntary choice of public power. For Oh Man Joon, freedom is the freedom to voluntarily choose the one he must choose in the context of forced choice. For him, the choice is always presented as a choice between the bad and the worse, and previously, he couldn't easily choose which one because of the fear of choosing the worse one. In this situation, Man-Joon provides the opportunity to escape from the oppression that plagued himself paradoxically by choosing the one that appears to be the worst.

          Meanwhile, in Deep Blue Night, To Junho in Korea, marijuana symbolizes freedom of deviation, but in the United States it is only a means of escape. In Korea, Jun-ho seeks the same freedom of deviation as Choi Jun-ho and faces the same situation of oppression, but in the United States, he is closer to the situation of Oh man-jun. He faces a situation of forced choice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escape from the oppression that plagued himself by choosing the form of absolute independence that seems to be the worst.

          Oppression and prohibition are both a condition of freedom and a condition of impossibility for Choi Jun-ho of Scary multiple. His freedom is the freedom to depend on power, the freedom parasitic to oppression and prohibition, and the freedom that can never be completely free even in the most free moments. On the contrary, it can only be said that Man Joon is in a state where he can confirm the possibility of his own ultimate freedom only when he is not the most free. For him, freedom can only emerge through the violence of forced choice that contaminates freedom, and only in the form of oppression that neutralizes freedom itself. Likewise, the ending of Deep Blue Night shows that the possibility of an intense life lies in the midst of a dark death, or that the possibility of absolute freedom lies in the form of absolute freedom of responsibility and duty.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Choi In-ho speaks through Scary multiple and Deep Blue Night that ultimate life coexists with ultimate death and total freedom coexists with tot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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